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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결은 그대로, 전기는 

가볍게” 「가벼운 연결」 대국민 환경 행사(캠페인) 시작해
- 비우고, 끄고, 잇고! 분야(파트)별 ‘국민 실천 3대 수칙’ 제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통신기기 절전 대국민 환경 

행사(캠페인) 「가벼운 연결―비우고, 끄고, 잇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캠페인)는 ‘연결은 그대로, 전기는 가볍게’를 표어(슬로건)로,

휴대전화 사진 정리부터 셋톱박스(수신 변환기)·공유기 전원 관리까지 

일상에서 통신기기의 전력 사용을 줄이자는 국민 참여형 행사(캠페인)다.

전파·통신 기반 시설(인프라)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특성을 

살려,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전 행동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뒀다.

행사(캠페인)는 ‘비우고(자료)·끄고(전기)·잇고(확산)’ 3개 분야(파트)로 구성

되며, 분야(파트)별로 누구나 5~10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국민 실천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비우고’ 분야(파트)는 사진·영상의 통합 정보 보관(클라우드)

자동 복사(백업)를 수동 저장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자료(데이터)를 정리해

자료 센터(데이터센터)의 저장·전송에 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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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끄고’ 분야(파트)는 원격 조종기(리모컨)로 셋톱박스(수신 변환기)를

꺼도 전력 사용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절전 방식

(모드)·예약 절전을 설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해 일상 속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직원들이 

먼저 실천하고, 10월 말부터 국민 참여형 행사(캠페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껐다고 꺼진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 속 작은 절전 실천이 실제 전력 절감으로 이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들부터 먼저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일상 속 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